
洪캠프, 불법 ‘번호 섞기’로 당원 지지성향까지 파악...

“불법의힘이 만든 대구시장”

1. 불법 입수한 당원명부로 불법 여론조사 의뢰

- 2022년 3월 대선 직후, 국민의힘 대구시 당원명부 홍준표 캠프로 유출

- 2022년 3월 10일 작성된 '대구당원'이란 제목의 엑셀파일과 2022년 3월 

23일 작성된 '대구명단'이란 제목의 엑셀파일

- ‘대구당원’에는 대구시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2만 9천명의 상세정보(전

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가입일 등) 담겨 (최용휘 씨가 3월 21일 미래한

국연구소에 넘기며 ‘번호 섞기’ 불법조사 의뢰, 대금도 지급 → 후술) 

- ‘대구명단’ 파일에는 당원 4만 4천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정보 담겨 

(‘대구명단’은 3월 23일 생성된 파일로, 홍준표 최측근 박재기 씨가 USB

에 담아 미래한국연구소에 넘긴 것으로 추정 →  강혜경 국장 진술) 

- 대구명단은 대구당원 파일의 당원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음

  (업데이트 된 책임당원 명부이거나 일반당원을 포함한 명부일 가능성) 



<대구당원 파일 일부 캡처본(비식별화)>

<대구명단 파일 일부 캡처본(비식별화)>



- 위 두 파일의 최종 수정자 동일

<대구당원 파일정보 캡처>

<대구명단 파일정보 캡처>

- 가상번호 아닌 실제 전화번호가 기입된 명부로, 입수와 유출 모두 불법 

(당시 국민의힘은 후보 캠프에 가상전화번호와 기본 정보만 담긴 당원명부 제공, 

시점도 홍준표 캠프가 불법 입수해 활용한 때로부터 약 한달 뒤)  

- 당원명부를 불법 입수한 홍준표 캠프는 이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다시 불법 

유출해 여론조사 의뢰



2. 洪캠프가 당원명부로 의뢰한 여론조사는 ‘번호 섞기’라는 

불법 조사 

- 홍준표 캠프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당원명부를 통째로 넘겨 ‘번호 섞기’ 

불법 여론조사 의뢰

<2022년 3월 21일 최용휘-강혜경 통화>

최용휘 “제가 카톡으로 대구당원 명부 보내드렸거든요. 그걸로 여론조사 가능하죠?”

강혜경 “예, 섞어서요.”

최용휘 “예, 그러면 그걸로 그냥 대구시장 거, 세분만 넣어서 저번(3월 11일 조사)처럼 설

문지 그대로 해서 좀 돌려주시겠어요? 대구시장 김재원,권영진,홍준표 들어가 있는 거, 그

거”

강혜경 “네네, 알겠습니다.”

<2022년 3월 21일 김태열-강혜경 통화, 최용휘와의 통화 직후>

강혜경 “대구 용휘 씨한테서 당원 데이터가 왔어요. 저한테 당원 데이터를 돌려달래요. 개

수 얘기를 안 하시고 ‘돌릴 수 있죠?’ 하길래 ‘RDD 섞어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

까 ‘돌려주세요’, ‘마지막(3월 11일)에 우리 설문했던 그 설문지 그대로, 그걸로 해달

라’ 했고”

- 홍준표 캠프 요청대로 ‘번호 섞기’를 통해 3월 22일 조사한 결과가 3월 

11일 조사 결과 대비 홍준표 지지율은 하락, 김재원 지지율은 상승

<2022년 3월 11일 여론조사 보고서 캡처>



<2022년 3월 22일 여론조사 보고서 캡처>

- 2021년 대선 경선에서 당원 지지 열세로 패배한 홍준표 캠프는 당원 지지율

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

- 이후 홍준표 캠프는 ‘당원명부 번호 섞기’ 수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로우데이터와 당원 지지성향 파악 자료를 요구했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수차

례 명부로 만들어 USB에 담아 넘김

<2022년 3월 22일 김태열-강혜경 통화>

김태열 “내가 6시 반까지 사무실 들어갈 건데요. 그때까지 대구 거 그걸 USB에, 당원들 응

답자 있잖아요. 그거 분리해 가지고 그거 하고”

강혜경 “분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1시간 만에 안 끝난다니깐요.”

김태열 “그럼 어떡할까?”

강혜경 “내가 당원이다 대답한 그게(로우데이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본인들끼리 맞추

라 하세요. 아니면 (미래한국연구소가) 맞추는 비용을 따로 주던지.”

김태열 “그럼 그걸 (로우데이터에) 색상만 좀 칠하면 안 되나? 당원인 사람”

강혜경 “(섞어 넣은 당원) 2만 개 하고 지금 (여론조사 응답한) 천 몇 개 나온 거랑 이제 

매칭을 시켜서 거기서 당원을 빼야(재분류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수작업이 돼야 된다

니까요.”

김태열 “그거는 다음주에, 맞춰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해야지 뭐. 왜냐하면 그 작업이 힘들

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주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2022년 4월 6일 명태균-강혜경 통화>

명태균 “지금 조사하는 데가 어디죠?”

강혜경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대구 거 로우데이터 정리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비용) 얼마 들었어요, 다?”

강혜경 “계산 따로 해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때 한꺼번에 막 돌려가지고...”

명태균 “(당원명부 섞었으니) 대구 응답률이 좋았던 거 (그래서 비용이 덜 들었던 거) 아

니에요?”

강혜경 “아니에요. RDD를 섞어서, (총) 40만 개를 섞어서 (조사하는데), 30만 개 잘라 가

지고 당원을 섞었거든요. 너무 빨리 답이 나와도 혹시라도 선관위에서 이렇게, 자료 보다 

보면 섞은 게 티 날까 봐. 좀 많이 섞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탈락자들이 너무 많아 가

지고 (지지성향 자료 만들기 위한 매칭이 어렵다)”

명태균 “그러면 한 2천 받아, (아니) 2천5백 달라 해요 그냥”

강혜경 “네 그렇죠. 지금 (당원 지지성향) 데이터 작업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알겠

습니다.”

3. 洪캠프가 ‘번호 섞기’로 파악한 당원 정보는 8천 건 추정

- 미래한국연구소는 홍준표 캠프로부터 넘겨받은 당원명부를 활용해 3회,

당원명부와 무관한 조사까지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지지성향이 파악된 당원들은 약 8천 명 

- 비당원 조사 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홍준표 캠프는 대구 유권자 1만293명의 

지지성향과 실제 전화번호를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확보함

<지지성향 자료 4월 13일 파일 일부 캡처>



4. 지지성향 파악이 목적이었던 洪캠프의 '번호 섞기'...명백한 불법

- 당원명부 제공 목적은 당원들의 지지성향 파악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조사 

대상 전화번호를 임의 선정(RDD)할 때 불법 유출된 당원명부의 전화번호를 

불법적으로 섞는 수법으로 여론조사 진행

- 당원명부 입수도 불법, 미래한국연구소로의 유출도 불법, ‘번호 섞기’도 불

법, 조사 후 지지성향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다시 확보하는 것 또한 불법

- 지지성향이 파악된 유권자 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을 것이 자명해 보이므

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역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함

5. 洪“당원 투표 전력”...박빙 판세가 홍준표 압승으로

- 당심에 좌우되는 경선에서 당원 지지성향 파악한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

- 지지성향 파악 규모가 당원의 1/5 수준이고 여론조사 응답 의향이 있는 거

의 모든 당원이기 때문에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쟁은 홍준표-김재원-유영하 3강 구도...미래한

국연구소의 당원 대상 조사에서 홍준표-김재원, 홍준표-유영하 박빙 판세



<4월 15일 보고서 캡처>

- 홍준표 당시 후보는 당원 투표에 전력 다한다고 공언했고 실제 경선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보다 지지율 크게 상승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TV홍카콜라' / 2022년 4월 16일)>

“내 경선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게, 지난 대선 경선 때도 국민 여론은 10%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당내 당투표에서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원 투표에만 지금 전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6. 불법 조사에 수천만원 지급...입금자는 홍준표 관련 인사들

            <홍준표 조사 입금내역, 강혜경 장부에서 발췌 정리>



-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홍준표 측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급한 비

용은 3천7백만원

- 이 가운데 당원명부 제공 이후 조사와 관련해서는 2천7백만원

- 입금자는 홍준표 관련 인사인 박재기, 박기표, 이호준으로 확인

- 박기표는 최용휘(홍준표 아들 친구로 2021년 대선후보 관련 여론조사 비용 제

공자로 확인)의 차명, 이호준은 홍준표 최측근인 박재기의 차명으로 의심

7. 포렌식으로 확인된 홍준표 캠프의 불법...검찰은 덮었다

<강혜경-최용휘 카톡 대화 캡처>



- 최용휘 씨는 잠금이 걸린 '대구당원' 엑셀파일을 제공하며 암호를 

미래한국연구소에 알려줌

<대구당원_암호창 캡처>

- 포렌식으로 복원된 카톡 대화에서 확인되는 암호(qwerty354)로 ‘대구당

원’ 파일 열림

- 하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

8. 洪캠프는 2020년 총선 때도 유권자 정보 불법 획득 의혹

- 홍준표 캠프는 2020년 총선 대구 수성을 경선 때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성향과 실제 전화번호를 제공 받음

<대구수성을 지지성향 자료 2020년 3월 11일 파일 일부 캡처>



9. 실력 아닌 불법의힘으로 대구시장 차지했다는 비판...

   당당한 척할수록 비웃음만 유발

- 김태열 소장 주장에 따르면, 2020년 총선 대구 수성을 경선 때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직접 대면 보고 했으며 김태열 

소장이 동행해 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함 

- 김태열 소장의 주장, 홍준표 최측근을 포함한 캠프 관련자들이 불법 여론조

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홍준표 본인이 무관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임 (아래 홍준표 최측근인 박재기와 강혜경 국장 카톡 참고)

- 홍준표 본인의 연루 여부와 무관하게 2022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당원명부를 불법 입수해 불법 조사로 상당수 당원의 지지성향까지 파악한 

홍준표 캠프에 절대적으로 유리...불법 경선의 수혜를 입어놓고 본인은 

몰랐다는 변명으로 당당해 할 일이 아님



<박재기-강혜경 카톡 대화 (캡처 파일)>



# 첨부 자료

1. 대구당원 (엑셀 파일)

2. 대구당원_암호창 (캡처 파일)

3. 대구명단 (엑셀파일)

4. 강혜경-최용휘 카톡 대화 (당원명부&암호&조사결과 관련, 캡처 파일)

4-1. 박재기-강혜경 카톡 대화 (캡처 파일)

5. 4월 5일 여론조사 보고서 (PDF 파일)

6. 4월 15일 여론조사 보고서 (PDF 파일)

7. 지지성향 자료 1월 20일 (전화번호, 지지정당)

8. 지지성향 자료 2월 7일 (전화번호, 지지정당)

9. 지지성향 자료 3월 11일 (전화번호, 당원 여부, 지지정당)

10. 지지성향 자료 3월 21일 (전화번호, 당원 여부, 지지정당)

11. 지지성향 자료 4월 4일 (전화번호, 당원 여부, 지지정당)

12. 지지성향 자료 4월 13일 (전화번호, 당원 여부, 지지정당)

13. 대구수성을 지지성향 자료 2020년 3월 11일 (전화번호, 지지정당)

14. 홍준표 조사입금내역 (캡처 파일, 강혜경 장부에서 발췌 정리)

15. 2022년 3월 21일 최용휘-강혜경 통화

16. 2022년 3월 21일 김태열-강혜경 통화

17. 2022년 3월 22일 김태열-강혜경 통화

18. 2022년 4월 6일 명태균-강혜경 통화


